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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골 기도굴에서 성삼위께 찬양 드린 후 

회개하니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펴 보아라 하셔서 펴니 

여호수아 10장이 펴졌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자에게 이르노라.

네가 사랑으로 간구하니 

사랑으로 응답하는 예수니라.

섭리와 선생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을 내가 아

니 

너는 나의 말을 기록하라.

태양아-멈추어라는 선생의 역사 방법이다.

온전히 기도로 삼위께 매달리는 

그의 역사 방법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언제나 여호수아 입장으로 기도한

다.

선생이 삼위가 역사함을 원할 때 

삼위는 태양아-멈추어라 같은 역사로 

선생의 기도를 이뤄 주노라.

여호수아 10장 11절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선생이 기도하면 삼위가 90%를 해결한다.

나머지 10%는 선생 책임분담이다.

이처럼 삼위와 한 몸 되어 일하니 

시간 승리를 일으키게 되고

시간 승리는 영적 육적 승리까지 이루게 한다.

그리하여 지금도 선생이 있는 곳에서는

여호수아 10장 12절-14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

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

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

라』

문제를 해결하는 선생의 역사 방법은

먼저 기도다.

삼위에게 낱낱이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어 

선생은 승리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일이요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는 최첨단의 방법이니

선생도 여호수아처럼 모든 문제를 

삼위에게 기도함으로 해결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시대 태양과 달은 무엇이겠느냐. 

이 시대 태양과 달은 말씀이며 하나님과 나 예수이

니 

이는 기도함으로 선생이 말씀을 받아 

삼위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 임함이라.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선생은 언제나 승리한다.

하나님과 나 예수인 말씀을 언제나 붙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기도로 시간을 주관하며 

선생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무엇

이냐.

태양은 말씀이니 

선생은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

간다.

말씀은 곧 하나님과 나 예수이니 



오직 나의 방법으로 역사해 간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삼위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항상 선생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악과 싸우고 있노라. 

그리하여 선생도 그곳에서 나와 같이 한 몸 되어 

태양아-멈추어라 역사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고 줄이며 

재림의 핵심 역사, 말씀의 역사 일으키어 

섭리를 최첨단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하니 너희도 선생처럼 기도하여 

삼위의 역사함의 불을 받으라.

불은 역사다. 말씀이다.

행하는 자에게 삼위는 역사할 것이다.

행하는 자에게 말씀인 하나님과 나 예수를 

깨닫게 할 것이다. 안녕! 


